
내부비계 위에서 미장 작업 중 떨어짐

공 사 명 양재동 근생 및 업무시설 발생일시 2017.02.21(화) 15:30경

재해형태 추락(떨어짐) 재해정도 사망 1명

소 재 지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공사규모 지하4층, 지상7층 

재해개요

 ❍ 2017.02.21.(화) 15:30경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소재 ○○○○○○(주)가  

시공 중인 양재동 근생 및 업무시설신축공사 현장에서 협력업체 소속  피재

자(남, 만58세)가 지하2층에 설치된 내부비계 작업발판 위에서 북측 내부벽체 

창틀주변 작업을 진행 또는 작업을 위해 이동하던 중, 몸의 중심을 잃고 비계 

밖 지하 2층 슬래브 바닥(높이 3.8m)으로 떨어져 병원치료 중, 2017.02.21(목) 

21:20경에 사망한 재해로 추정됨.

재  해  상  황  도

피재자 작업위치

추락경로(H=3.8m)

안전대책

❍ 비계 안전난간 설치 기준 준수

- 내부비계 안전난간은 최소 높이 H=900mm이상으로 설치하며 중간난간대와  

상부난간대로 구성된 안전난간을 설치.

❍ 비계 작업발판 단부 떨어짐 방호조치 철저

- 내부비계 작업발판 위에서 내부벽체 미장등 마감작업을 진행할 때에는  

작업발판 단부에 개구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발판을 밀실하게 설치.

❍ 비계 작업발판간 승강통로 확보 철저

- 내부비계 작업발판간 안전한 오르내림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사다리,  

경사로 등의 안전 승강통로 설치 준수.

❍ 개인보호구의 적절한 착용

- 안전모 착용 시 반드시 턱끈을 체결하여 몸의 중심을 잃고 추락 시     

안전모가 벗겨지지 않도록 하여 머리 부위를 항시 보호



피재자 작업위치

추락경로(H=3.8m)

재해발생 현장전경

흙손

안전모

재해발생 위치

 


